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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승연 회장, 한양화학 인수로 주목
경영난 불구 인수결정 결단력 과시 … IMF 이후에는 대한생명 인수

보복폭행 혐의로 4월29일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김승연 회장은 1981년 불과 29세의 나이로 한화그룹

(당시 한국화약그룹) 회장에 오른 뒤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도 한화그룹을 10대 그룹의 반열에 올려놓았다.

경기고, 미국 멘로대(경영학과) 및 드폴대 대학원(국제정치학과) 졸업이라는 학력과 한국화약의 설립자로 국

내 산업화 초기 주역이었던 부친 고 김종희 회장, 장인인 서정화 전 내무장관 등 쟁쟁한 집안의 인물들, 전국

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 유엔한국협회 회장, 한미교류협회 회장 등 일일이 세기도 어려울 정도의 직함들은 <현

대사회의 귀족>이라고 불러도 좋을 엘리트임을 잘 대변해준다.

든든한 배경에서 비롯된 자신감과 카리스마, 날카로운 판단력에서 비롯된 타이밍 포착, 한번 결정을 내리면 

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성공의 주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.

김승연 회장은 취임 1년만에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영난에 빠져 있던 한양화학(현 한화석유화학)을 전격 

인수함으로써 결단력과 추진력을 과시했다.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화석유화학은 성공적으로 안

착해 지금은 한화그룹의 주력계열사로 자리잡았다.

또 국내경제를 강타한 IMF 위기 이전에 이미 혹독한 구조조정에 착수해 알짜로 불리던 경인에너지 등 계열

사와 사업부문을 정리하는 결단을 단행했다. 때문에 그룹 순위가 20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사세가 급격히 위

축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당시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강화된 체질은 IMF 위기를 견뎌내고 대한생명 인수

로 대표되는 중흥을 맞는 토대로 작용했다.

그러나 성공신화의 이면에는 부정적인 일화들도 적지 않아 그룹 분리과정에서 빚어진 형제간 다툼, 대한생

명 인수를 둘러싼 로비의혹, 대선자금 수사국면에서의 도피성 장기출국, 외화를 빼돌려 미국에 호화주택을 구

입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04/30>


